
Go to the back 
cover to see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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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쓴  이야기

브레이든 비, 12세, 미국 유타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레이든이고, 미국 유타주에 살아요.

제가 열 살 때 세운 목표에 관해 이야기해 줄게요.

이 목표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방문했을 때 

시작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댁 거실에는 성전 책이 

있었는데, 저는 그 책의 그림들을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는 

저만의 성전 책을 만들기로 결심했지요. 그래서 모든 성전을 

그리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웠어요.

첫 번째 성전을 그리기로 결심한 저는 연필을 집어 들고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아서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을 그렸어요. 

그다음에는 유타 로건 성전과 맨타이 성전도 그렸어요. 엄마는 

성전을 커다란 스케치북에 그려 보라고 하셨어요.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81번째로 네바다 리노 성전까지 그렸어요. 

아직 105개의 성전이 남았고요!

그리던 성전을 그만 그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간구하는 걸 좋아해요.

이 목표 덕분에 제 남동생 세 명도 성전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점이 참 멋져요. 남동생 케이드는 언젠가 가 보고 

싶은 성전들을 그리고, 다른 동생들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위해 

성전들을 그려요.

이 목표는 제가 다른 관심사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디자인을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저는 지난여름에 3D 

성전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고, 나중에 커서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이 목표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어요. 성전을 그릴 때마다 저는 영을 느껴요. 저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아요. 최근에 저는 유타 

페이슨 성전과 다른 곳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는 성전에서 

침례를 받을 때 영을 매우 강하게 느껴요.

성전을 볼 때마다 옳은 것을 더 잘 선택하게 돼요. ●

나의 성전 

이 글을 쓴 이후로, 브레이든이 그린 성전은 100개가 

넘었어요! 뒤표지에는 여러분이 그림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스케치북




